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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제약기업 순위 뒤흔든다!
녹십자, 유일하게 백신 생산으로 호조 기대 … 대웅․한미․유한 각축

제약시장의 2위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녹십자가 신종플루 백신을 무기로 2009년 2위로 도약할지

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약시장 및 증권사 등에 따르면, 2009년 녹십자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무려 26%가 증가한 6500억원으로 전

망되고 있다.

한 증권기업은 녹십자가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납품기업으로 선정될 것이 확실시된다며 매출 추정치를 12%

늘린 7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과거 3-4년 동안 치열하게 2위 싸움을 벌여온 녹십자가 단숨에 2위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

녹십자는 2008년 매출액은 5161억원으로 유한양행(5957억원)과 한미약품(5583억원), 대웅제약(5477억원)에 이

어 5위를 기록했다.

최근 몇 년간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대웅제약을 중심으로 2위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됐으나 녹십자가 또 다

른 강력한 2위 후보로 부상한 것이다.

녹십자는 국내에 유일한 인플루엔자 백신 제조기업으로 2009년에만 약 500만명분의 신종플루 백신을 납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1336만명분 비축예산으로 1930억원을 확보했다.

녹십자의 생산 가능물량이 약 500만명분이며 국내 백신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전량을 구매한다

고 가정하면 신종플루 백신 하나로 약 720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약 정부가 백신 단가를 올리면 매출 예상액은 더 올라가고 전체 매출액 전망도 6500억원을 넘어서게 된

다.

반면, 4위인 대웅제약은 2009년 매출액 전망치가 6240억원 수준이며 한미약품도 평균 6400억원 정도로 예상

되고 있다.

2위 유한양행의 매출액 전망치는 평균 6600억원선으로 2위를 두고 녹십자와 각축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녹십자 내부에서도 2009년에는 2위로 도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제약시장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녹십자의 투자가 시의적절했던 셈”이라며 “2위 경쟁그룹에 녹십자가 합류함

에 따라 4사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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